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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광호1*

1전북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 1515 한국농수산대학 식량작물학과

[서론] 

우리나라 국민의 주곡인 쌀을 생산하는 기술은 크게 벼 이앙재배와 직파재배이며 주로 이앙법이다. 이앙법은 1977년 국내 이

앙기가 도입되기 전 인력에 의한 손이앙법에 의존하였으나 기계이앙기술이 전국적으로 확대보급되면서 대부분 기계이앙법

으로 정착되어왔다. 하지만 기계이앙법은 모내기를 위한 기계이앙용 상자육묘를 위한 못자리 및 운반작업이 아직도 노동력이 

많이 소요되며 청년, 여성들이 기피하는 농작업이다. 따라서 본 연구는 혼자서(self) 편하고 규모 있는 벼 기계이앙 못자리 및 

모내기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스마트 시대 농업농촌의 인류사회학적 안정적인 쌀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셀프 농업(SF, self 

farming), 셀프 벼농사 기반 스마트 노지농업, 스마트 필드농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.

[재료 및 방법]

벼 품종은 신동진(자포니카)을 공시하였다. 벼 육묘방법은 관행육묘(대조구), 종자철분코팅볍씨이용 관행육묘(처리1), 종자

철분코팅볍씨이용 무복토육묘(처리2) 등 3처리를 각각 하였다. 파종량은 상자당 290g으로 관행 대비 밀파이었으며 종자준비

는 관행육묘와 무복토육묘(밀봉식 철분코팅) 기준에 준하였다. 파종은 남부지역 벼 기계이앙 파종시기에 하였으며 파종후 30

일 모 생육을 조사하였다. 벼 소식재배 기계이앙은 2017년부터 무복토육묘상자를 이용하여 벼 소식재배 신기술 매뉴얼(2018)

에 준하여 하였다. 결주율, 벼 생육,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,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. 벼 무복토육묘 소식재배는 관행이앙, 소식재

배1, 소식재배2 방법으로 각각 하였다. 벼 생육 및 수량, 수량구성요소 조사와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 

파종 후 30일, 20개체 평균 벼키는 15.3~17.7㎝으로 관행육묘>무복토육묘>관행육묘(종자철분코팅) 순이었으나 통계적 유의

성은 인정되지 않았다. 완전 전개된 제2엽의 엽색도(SPAD)는 23.8~25.0으로 관행육묘(종자철분코팅)>무복토육묘>관행육

묘 순으로 높았다. 벼 생체중은 관행육묘>무복토육묘>관행육묘(종자철분코팅) 순으로 컸다. 벼 무복토육묘(종자철분코팅) 

소식재배 이앙 신기술은 4년차(2017~) 재배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육묘관리와 본답관리, 벼 생육, 수량 및 수량

구성요소, 품질, 기상재해 등에서 관행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. 관행육묘 및 기계이앙 대비 농작업 과정에서 쌀 직접생산비 

절감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농업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, 청년농업인 육성,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

셀프 스마트 규모화 쌀생산 신기술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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